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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연두



자폐장애를 가진 친오빠가 사고로 죽고

자책과 미안함을 느끼던 채아는 어느 날,

절친 우빈에게 짝사랑하는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우빈을 도와주기 위해 짝사랑 상대를 찾던 채아는

그 애가 자신과 같은 반인 ‘연두’라는 걸 알게 된다.

“연두, 장애가 있어. 자폐장애.
그러니까…… 연두는 안 돼.”

‘박채아 오빠는 바보 병신!’



 『세상의 모든 연두』를 읽고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만약 내가 그 장면의 등장인물이었다면 어떻게 행동
했을 것 같나요?

아래의 채아와 연두의 대화를 읽고, 나라면 연두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짧은 편지를 적어보세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만약 내가 등장인물 (             )이었다면...

연두에게...

“연두야, 나 너한테 또 할 말이 있어. 친구들에게 네가 혼자 있고 싶어서 비켜달라고 말할 때, ‘미안해’라는 말은 안 해도 돼.” 

“으, 응?” 

“‘미안해. 나는 장애가 있어. 혼자 있고 싶어. 좀 비켜줄래?’라고 말할 때, ‘미안해’는 안 해도 된다고.” 

“으, 응?” 

“네가 장애가 있는 건 미안할 일이 아니라고.” 



아래 제시문은 『세상의 모든 연두』 속 채아의 속마음입니다. 나는 장애인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글을 읽
고 내 생각을 적어 보세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착한 행동에는 ‘배려’나 ‘양보’의 의미보다 ‘동정’과 ‘연민’의 의미가 더 많이 담긴다. 우리가 장애를 

마주하는 시선은 늘 그렇다. 

사람들은 장애인을 볼 때 불쌍함을 느끼는 것을 자신이 착한 마음을 가진 것이라고 착각한다. 뭐, 틀린 것은 아니다. 그조차

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지만 채아는 그 ‘착한 마음’이라는 것이 종종 헷갈렸다. 불쌍하다고 여기는 마음을 가

졌다고, 그렇게 스스로 착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들조차 오빠가 가까이 다가가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그러니까 그 

‘착한 마음’ 안에도 차별은 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은 정말 ‘착한’ 걸까? 

다음은 우빈이 자신의 엄마에게서 배운 ‘우정’을 떠올리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읽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친구와 진정한 
우정이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우빈이는 엄마에게서 ‘우정’이 뭔지를 배웠다. 어쭙잖은 동정이나 입에 발린 위로는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기쁨이든 슬픔

이든 혹은 고통일지라도 함께 나누고, 함께 싸우는 것이 엄마에게서 배운 ‘진짜 우정’이었다. 

엄마는 늘 채아의 엄마와 함께 싸웠다. 엄마는 우빈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낯선 모습으로 욕도 하고 소리도 지르며 채아의 

엄마 편에 서서 함께 싸웠다.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우정이란...



채아는 주희를 미워하지만, 끝끝내 포기할 수 없어 언젠가 주희가 변화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세상의 모든 연두』의 마지
막 페이지 이후, 둘 사이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채아와 주희의 뒷 이야기를 마음껏 상상해 보세요.


